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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진료비
부가세반 시민문화제

동물진료비 부가세 반 시민문화제

지난 6월 21일,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동물진

료비 부가세 반 시민문화제”가 개최되었으며 동

물보호단체와 우리회 등 32개 단체 회원 6,000명

이 참석하 다.

이날 행사는 연 체 표의 개회선언, 경과보고, 부

가세 문제점 브리핑에 이어 32연 체 표들이

여∙야 국회의원 92명과 시민 12만명의 반 서명

이 담긴 청원서를 기재부에 제출하 다. 32개 연 단체 회원이 공동으로 제출한 청원서에는 다음과

같은“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부과의 문제점”을 담았다.

이어진 공연에서는“윈디시티의 연주와 함께 가수 이한철, 소히, 캐스커가 작사한 동물사랑과 부가

세 반 내용을 담은 노래를 불 고, 부가세의 부당성과 졸속행정을 알리는 ”붉은 여신들“의 연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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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은사치품이아닙니다.

정부는 미용성형에 준하여 반려동물 진료비에 부가세를 매겼습니다. 반려동물은 부자들의 애완동물일 거

라는편견에서비롯된것입니다. 반려동물은중서민층의사람들과더불어사는따뜻한공존의반려자이며

아이들의정서와가정의화목에기여하며외롭고소외된사람들의벗입니다.

반려동물진료비부가세는세수증 효과를가져올수없습니다.

부가세로기 되는세수는연간70억원인반면, 유기동물로인해소요되는국민의세금은이미82억원(08

년기준)에 달합니다. 부가세 신 반려동물에 한 의료보험 등으로 부담을 덜어 유기동물이 생기지 않게

하는것이오히려세수증 효과가있을것입니다.

단4일간입법예고한졸속행정입니다.

관련전문가와반려동물을키우는국민들의의견이전혀반 되지못했습니다.

선진국은동물보호의기존제도가마련되어있습니다.

정부는 다수의선진국을예로들어부가세를정당화합니다. 그러나부가세를매기는선진국들은세금에

상용하는반려동물과반려가족에 한보호와기본제도가마련되어있습니다.



동물진료비 부가세 반 시민문화제

공연이 있었다. 김옥경회장은 인사말에서 부가세

반 운동을 위해 수고한 관계자들을 격려하 고

반 운동을 통해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단결을

할 수 있었다고 강조하 다.

또한 오늘을 계기로 생명을 살리는 우리들의 사명

을 잊지말고 동물복지와 관련된 현안들을 함께 해

결해 나가자고 호소하 다.

이어 동물권리선언 낭독, 부가세 반 행동강령 제

창, 청원결과 보고 그리고 삭발의식순으로 진행되

었다. 김옥경 회장을 비롯, 손은필∙강종일 부가세

반 TF공동위원장, 김정배 부산지부장, 최동학

구지부장, 허주형 인천지부장, 손해수 광주지부장,

성기창 울산지부장, 정기우 경남지부장, 안민찬 제

주지부장, 전병준 동물병원협회장, 권용준 시흥시

분회장이 머리카락을 잘랐으며 이 순간 행사장은 갑자기 숙연해졌다. 한순간 김옥경 회장의 눈에는

눈물이 고 고 이를 보는 많은 사람들이 눈시울을 붉혔다.

한수의사회 설립 이래 처음으로 개최된 이번 행사는 부가세의 부당성과 거기에 맞서 끝까지 싸우

겠다는 의지를 내외적으로 널리 알렸을 뿐만 아니라 1만 5천 수의사들의 결속력을 더욱 공고히 하

고“우리도 하면 된다”, “우리도 뭉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는 계기가 되었다.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반 연 모임

(사) 한수의사회 및 지부. (사)동물보호시민단체(KARA), 동물자유연 , 불교환경연 , 부산동물

학 방지연합회, 서울동물학 방지연합회, 여성환경연 , (재)한국동물매개치료협회경기지회, 한

국동물병원협회, (사)한국동물복지협회, (재)한국동물보호교육재단, (사)한국애견협회. (사)한국인

명구조견협회, (사)한국전견종연맹, (사)한국진돗개중앙회, 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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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권리선언

�모든동물은지구를공유하며우리는더불어산다.              �모든동물은생각하고느낀다.

�모든동물은온정을느끼며온정받을자격이있다.           �교감은배려로, 단절은경시로이어진다.

�우리가사는세상은동물에게온정적이지않다.                  �온정은모든살아있는존재와세상에도움을준다.




